
(음력 8월 28일)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대표전화) 062-229-6000 제 3007호   i-honam.com

2010년 8월 30일 창간

호남신문의 새 로고는

타원형의 우주안에 '태풍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1946년 10월 26일 창간

전남도는 문화재청이 주관한 2021년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공모에 도내 4개 시·군 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3억4400만원을 지원받는

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택·종갓집의 문화를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체험하면서 종가문화를 비롯

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했다.

문화재청은 내년 지원대상으로 전국 12개 

시·도에서 총 40개 사업(국비 25억원)을 선정

했으며, 이중 전남도는 5개 사업이 선정돼 지

역 종가문화 발전과 문화관광 활성화에 탄력

을 받게 됐다.

내년에 추진할 사업 프로그램은 ▲나주 남

파고택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가 역사문화 

배우기’ ▲구례 운조루의 ‘운조루 문화뒤주 프

로젝트’ ▲강진 영랑생가의 ‘더 샵 252 영랑생

가’ ▲강진 정약용 유적을 활용한 ‘명발당 유배

지에서 길을 찾다’ ▲영암 죽정마을 옛담의 ‘영

암 구림마을 종가여행’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 공모에도 이미 4개 프로그램

이 선정된 바 있으며, 국비 포함 총 사업비 3억

8600만원을 투입해 현재 나주, 구례, 보성, 영

광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규모가 확대돼 지방비 

포함 총 사업비 8억6600만원 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명섭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모

는 전남 종가문화 자원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종가문

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구례 운조루 · 강진 영랑생가 등 고택 · 종갓집 문화사업 탄력
나주 남파고택·강진 정약용 유배지·영암 구림마을 종가 등

문화재청 공모 사업에 5개 선정 국비 3억4400만원 지원받아

구례 운조루 강진 영랑생가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첫날인 13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 버스정류장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공직

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세요”

광주·전남 지역 10개 학교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화재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41개교가 소방

차 진입이 어렵다.

광주·전남에서는 전국의 25%에 해당하는 

10개교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

됐다.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는 광주는 1개교, 

전남은 분교를 포함해 9개교(여수 6개교·진도 

3개교)다. 

대부분 출입문·학교 건물 주변 장애물, 비좁

은 진입도로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희 기자

“불 나면 큰일”… 광주·전남 10개 학교에 소방차 못 들어간다

‘진입 곤란’ 전국 41개교 중 25% 

전남도는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시간

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는 공공심야약국을 동부권과 서

부권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후 도민의 이용과 호

응도를 살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응급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심야시간대까지 운영하는 약국

으로, 일반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한다. 인건비는 도와 

시·군이 지원한다.

특히 약사가 복약지도 등 전문적인 서

비스를 제공해 야간·휴일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

으며,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결

할 수 있다.

약사법상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장점에도 공공심야약국은 전국 

74개소에 불과하다. 국내 총 약국수가 2

만4000여 곳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심야

시간대 응급 약국 접근율은 0.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

나19로 일반 진료를 위한 병원 방문 횟수

가 줄어들고 있다”며 “심야에도 의약품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도민들의 건

강권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위해 

전남약사회와 운영 방안 및 지원 기준, 

대상 약국 선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내년부터 전남 동·서부권에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한다

각각 1개소씩 설치해 시범운영

호응도 살펴 점차 확대 할 계획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


